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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부모 애

착에 따라 연령, 성별, 경제수준, 부모 교육수준, 부모 연령, 모 취업여

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마지막으로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

인지를 분석하였다.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372명을 대상으

로 조사연구 하였으며 통계적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검증, 일

원변량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성별, 경제 수준, 부모의 연령, 부모 교육 수준, 모의 취

업여부에 따른 부모애착 수준의 차이를 보면 남학생은 아버지에게 여학

생은 어머니에게 애착의 점수가 높아 성차이가 있었다. 또한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애착지각점수가 높았다. 부모의 연령이 젊을수록, 생활

주순이 좋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수록 애착의 지각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과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부모 애착에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애착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먼

저 자율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되

고 부모애착 하위요인인 신뢰감이 높았으며, 부모 양육태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인 자율적, 수용적, 통제적 태도 모두 부모애착 하위요인 중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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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 형성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애착은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감은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인 의존과 안정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와 부모와의 신뢰감 형성의 중요성을 알 수 있

었다.

  넷째,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갖는 변인은 부모 애착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연령과 아버지의 교육수준

이 부모애착에 차이를 나타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부

모애착에 안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애착 하

위요인 신뢰감은 이성 친구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 중

에서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부모애착으로 나

타나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이 청소년의 올바른 이성교제에 중요한 변인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모에 대한 안정적인 애착의 형성이 청소년기 

발달과업인 올바른 이성 교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함을 검증함

으로써, 현재 이성 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데 

부모들에게 도움을 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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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심리적․정서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므로 

자기 역할에 대한 갈등, 현실과 이상의 심한 불균형, 성적 욕망과 사회

적 금지 사이에서 갈등을 심하게 겪는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문제해결

을 위한 인지적 사고과정이 아직 미숙하고, 대응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 과제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의 해방과 

독립을 성취하여 주체성을 확립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와 의존

적 관계를 유지하여 정서적 안정을 바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하고, 이는 적응의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정유진, 2000). 이처럼 청

소년들이 정서적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애정 집단으로서의 가정의 기능

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더 중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하는 가정의 안정과 지속성은 부모와의 관계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형성은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대인관계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다음 단계로의 적

응을 위한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영혜, 2000).  

  영아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성장한 이후까지 내적 작동모델

의 형태로 계속된다는 Bowlby(1969)의 주장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

의 애착연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Bowlby(1969)는 영아와 양육

자 사이의 이른 애착관계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을 발달시키고 이

후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원형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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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애착연구의 경향은 인생 초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아

동기를 넘어서 청소년기나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형성은 자녀들에게 바

람직한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다음 단계 즉 성인

기의 적응을 위한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애착의 내적 

표상 모델이 전 생애적으로 계속해서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청소년기에도 애착은 지속되며 또한 심리

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

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인지적-정서적 측면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발달 초기의 애착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전 생애적으로 유지되며, 애착행동은 부모로부터 친구

에게로 전이되지만,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심리

적, 사회적, 행동적 적응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년기 동안의 부모

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

갈 때에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녀의 측면에서 부모와의 애착에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개념은 부모

의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

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계가 아니라 상호 발전적 입장에서 상호자극을 

주고받는 쌍방적 단계이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진숙, 정혜정, 2004). 이렇게 부모의 양육태도가 발달에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아동기뿐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부모와의 관계는 

지속되는 것으로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기의 애착발달과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모-자녀간의 애착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 3 -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애착관계에 영향을 주는 양육태도는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희영,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애착간

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기 이후의 발달 단계에서 

이들 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양육태도와 애착의 관계에 대한 선

행연구들은 자녀와 어머니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자

녀의 애착대상은 어머니에게 한정되지 않으며,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

가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어머니 못지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비

록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양육방식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지라

도, 자녀의 애착 유형에 미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와 모를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영아-엄마의 초기 애착의 결과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이 형성되고, 이러한 내적 표상은 전 생애를 걸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기 청소년기 이후에는 부모와의 애착이 친밀한 

친구애착으로 전환되어 평생 지속되기도 하고, 후기 청소년기에 이르러

서는 이성 애착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한 김혜란(2000), 조승희(2003), 한만열(2003)의 연구를 보면 이성교제

의 시기가 점차적으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후기 청소년기의 이성 애

착뿐 아니라 전기 청소년기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초기 애착과 관련된 경험의 연속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

며, 특히 친구관계나 이성 관계를 경험하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표상이 수정되고 변화를 겪기도 한다(조영주, 최혜림, 2001). 심수정

(2003)은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과도기적 상태로 여러 가지 

발달적 위기를 맞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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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또래와 애착관계, 특히 이성과의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발달상의 

변화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Bowlby(1973)의 연구결과에서는 생애

주기적 견해에 의해 애착관계가 아동기, 청년기를 지나 전 생애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기에 부모와 어떤 종류의 애착관계를 

형성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한 후에 형성하게 되는 이성관계

의 양상이 크게 좌우된다. 영아기에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했

던 사람은 성인이 된 뒤에, 애정상대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욕

구나 자기 개방, 안정감 등을 상대방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신

이 그러한 욕구나 욕망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였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와 불안한 애

착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은 자기 행동에 자신이 없고, 애정대상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며, 상대방을 

잘 신뢰하지 못하거나 너무 쉽게 신뢰하여 만족스런 애정관계를 형성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김중술,1994). 이처럼 부모와의 관계가 대인관

계, 특히 이성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이 있지만(조영주, 최해

림, 2001; 김수경, 2003 ;박선미, 2003), 대학생이나 미혼 자녀를 대상

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

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애착에 영향을 주며 이렇게 형성된 애착은 청소년기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조승희(2003)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이성교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83%가 이성교제가 필요하

다고 답했고,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학생들 중에서도 93%가 이성교제

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연구들이 부모와의 애착

과 또래애착의 중요성을 논하였을 뿐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에 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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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즉,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위해서

는 또래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이성 친구

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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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1) 애착

애착 : 특정한 개인에 대한 애정적 유대로서 애착연구의 초기에는 영아  

       와 양육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만을 의미하였으나 최근에 와  

       서는 개인의 전 생애 동안 어머니 외의 어떤 사람과도 형성할   

       수 있는 정적 유대를 의미함.

2) 부모애착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을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등 세 하위요인으

로 나누었다.

  의사소통 : 아버지, 어머니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에 나의 의  

             견 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에 관련된  

             내용.

  신뢰감 :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나의 판단  

           을 믿어주며 아버지, 어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에 관련된 내용.

  소외감 :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집이나 학교에서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  

           체 등에 관련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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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태도

  양육태도 : 양육자가 자녀에 대해서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행동    

              즉, 훈육, 생활훈련 및 전반적인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  

              모의 태도. 

4) 부모의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율적 양육태도, 수용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등 세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자율적 양육태도 : 자녀를 믿고 결정을 따라가려는 부모의 태도. 

  수용적 양육태도 : 자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 자녀를 믿지 못하고 부모의 의견대로 결정을 내리  

                    는 태도. 

4) 이성 친구 애착

  본 연구에서는 이성 친구 애착을 의존, 안정, 친밀 등 세 하위요인으

로 나누었다. 

  이성 친구 의존 : 이성 친구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다는 믿음의 정  

                   도를 나타낸 요인. 

  이성 친구 안정 : 상대방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이성 친구 친밀 :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친밀해지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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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애착

1) 애착이론

  애착(attachment)이란 용어는 Bowlby(1958)가 영아와 어머니와의 

유대관계를 설명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개념으로, 인간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학자들의 관심을 모아왔다(조휘숙 외, 1994, 재인용). 

Bowlby(1958)는 애착을 다른 사람에게 접근을 추구하고 유지하려는 

행동, 혹은 그 접근이 손상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는 행동이라고 정

의하였고, Ainsworth(1969)는 애착을 영아가 특정한 개인에 대해 형성

하는 애정적 유대로 정의하였으며, 영아는 애착대상을 심리적인 안정기

지(secure base)로 삼아 낯선 상황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노명희, 1995, 재인용).

  애착형성에 대한 이론은 크게 정신분석이론, 학습이론, 인지발달이론, 

동물생태학적 이론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Freud로 대

표되는 정신분석이론에서는 어머니가 수유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함으로

써 영아의 구강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영아는 어머니에게 애

착한다고 하였다. 신Freud학파의 일원인 Erickson은 어머니가 자녀에

게 제공하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자녀의 모든 욕구에 일관되게 반응하는 

어머니는 자녀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육성한다고 하였다

(David R. Shaffer, 송길연 역, 2000).

  학습이론에서는 애착행동을 본능적이기보다는 조건화이론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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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된 행동으로 보았다. 즉, 어머니가 유아에게 규칙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과 따뜻한 보살핌은 1차적 강화물로 유아의 즐거운 느낌이나 유

쾌한 감각과 연합되고, 이러한 긍정적 결과에 대해 어머니 자체가 2차

적 강화물이 되어 유아가 어머니에게 애착하게 된다는 것이다(David 

G. Perry, 최상진, 최순영 역, 1989).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애착이 유아의 기본적인 인지구조와 관련이 있다

고 보았다. 즉, 애착을 형성하기에 앞서 유아가 어머니와 다른 사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어머니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대상영속성'을 획득할 때 비로소 어머니에게 안정적으로 애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수정, 최순영, 1995).

  동물생태학적 이론에서는 애착을 진화론적 이론에 근거하여 주 양육

자에 대한 유아의 애착행동은 유아의 생존을 위해 자연스럽고 불가피하

게 진화하여 형성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대표적 동물생태학자인 

Bowlby(1969,1973)에 의하면, 유아는 어머니와 계속 접촉할 수 있도

록 하는 생득적 반응을 타고나며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 위해 여러 가지 

생득적인 신호들을 표출한다. 성인 또한 유아의 신호에 반응할 수 있는 

생득적 능력이 있어 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어머니와 영

아가 서로 주고받는 호의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밀착된 애착이 형성된다

고 하였다(김수정, 최순영, 1995).

2) 청소년기의 애착

  청소년기의 애착은 영유아기의 애착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데, 첫째로 

상대적으로 부모의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아동기의 애착관계에서 벗어

나 상호성을 향한 관계의 재협상이 이루어지며, 둘째로 또래 관계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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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중요해지면서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는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줄 

수 있게 된다(심수정, 2003).

  위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기의 부모애착은 아동기와는 차이가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유아기,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청소년기의 애착은 애착행위 그 자체보다는 애

착감정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이은경, 1995).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친밀한 애착감정은 언제나 필요로 할 때 부모가 자신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다는 기능적인 면으로, 청소년기의 자녀에게 적절한 애착

이 형성되면 자녀의 다른 발달적 특성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청소년들은 그냥 단순히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자

신이 의사결정을 하는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추구하면

서도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도 건강하다 

(한상철, 1997).

  애착은 청소년이 부모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가지면서 어려움이 있

을 때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행동적인 면을 내포한다. 아동 중기를 넘

어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개인의 내적 작업 모델로서 지속적으로 유

지되며,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신뢰감, 상호존중

감, 유대감을 갖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Armsden & Greenberg, 

1987). 즉, 생애발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애착은 전 생애적으로 지속

되며, 청소년기에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애착감정은 청소년의 

복지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도현심, 2000).

  Ainsworth와 동료들(1978)은 청소년기 애착관계는 영아기나 아동기

와 달리 표면적인 애착행동이 감소하며, 적극적이고 목적적 활동에 몰

두하게 되는 것이 특징적이라 했다. 또한 그들은 형식적 조작기로 접어

들며 추상화 능력이 생기면서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기초를 확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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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게 되고, 부모와 “목표-수정적 협력관계”를 더 세련되게 다룰 수 있

게 된다고 했으며, 이러한 청소년기 애착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에게 여전히 부모나 애착대상은 안전기저(secure base)로 남아있으면

서, 스트레스 상황시 애착체계가 재 활성화되어 부모 및 애착대상에게 

도움이나 심리적 안정을 구한다고 보았다.

  종합해보면 청소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영아기와 유아기의 애착

과는 달리 애착대상에 대한 신체적인 접근의 빈도와 강도는 감소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애착대상을 안전기지로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

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홍주영, 2000).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애착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rmsden과 Greenberg(1987)는 16-20세의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척도인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를 사용하여 부모 및 또래의 애착과 심리적 안녕, 자존감, 삶에 대한 만

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 및 또래의 애착 안정성이 높

을수록 자존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우울, 불안, 죄의식, 분

노, 소외, 자기개념의 혼란은 낮게 보고되었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홍강의(1984)는 유아기적 대인관계를 정비

하는 제 2의 시기로서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아기에 경험하

는 애착과 분리의 과정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정숙(1994)은 청소년기에 부

모와의 긍정적 애착 관계가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

다. 유은희(1991)와 이은경(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

소년들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과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오

송희(1999), 청소년의 애착을 질적으로 연구한 이시은(2003),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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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애착 및 사회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이지

윤(2000)의 연구가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애착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료애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특히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최근 장휘

숙(1997)은 애착을 전 생애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보고 청소년들과 

대학생의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고등학교 시기 동안에도 여전히 계속

되는 한편 남녀 모두 연령 증가와 함께 친구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가족보다는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의미 있는 관계

를 이룩하고 가치체계를 형성하며 삶의 목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애착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이 시기에 부모애

착 대신 동료 애착이 증가한다는 경향에 따라 동료 애착의 일환으로서 

이성 친구 애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① 연령과 성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착과 자아존중감을 연구한 오송희(1999)에 의

하면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아버지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을수록 아버지에 대해 낮은 애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애착도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애착을 보였다. 이에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애착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치되지 않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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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김수경(2003)은 대학생의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에서의 성차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

고했다. 강규영(2003)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머니, 아버지 애착의 차

이를 살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반면에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이시은(2003)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애착

관계에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와 좀 더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부모로부터 소외감을 덜 느끼며 여

학생의 애착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성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 차이에 관해서는 일치된 결

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② 부모의 교육 및 경제수준

  오송희(1999)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교육정도에 따라 부 애착과 모 

애착은 영향을 받지 않으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정도가 높을수록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 높은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윤(2000)은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온정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의 교육

수준이 애정적인 유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지윤(2000)의 연구에서 애착은 경제적 상, 중, 하류층 각각이 유

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애착이 안정적이

며 그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윤은정(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른 부-모 애착안정성의 차이는 부의 애착안정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의 애착안정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모의 

경우 경제수준이 ‘중상’일때 애착안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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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가장 낮은 애착 안정성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하’층 보다는 

‘중상’층으로 갈수록 애착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③ 부모의 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오송희(1999)는 부모의 연령에 따른 애착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가 젊을

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더 높은 애착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나이가 젊을수록 자녀가 부모에 대해 가지는 애착은 더 높다고 보고했다. 

  이와는 반대로, 이지윤(2000)은 부모의 연령에 따른 애착의 차이검증 결

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많다고 해서 

자녀에 대한 태도나 애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④ 어머니의 직업유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자녀의 애착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영․유아를 대

상으로 이루어졌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양정란(2004)은 어머니가 취업을 하는 경우 아동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

족하여 아동과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

을 대상으로 연구한 윤미선, 권혁기(2005)도 어머니의 직장 유무에 따른 

애착의 차이는 전업주부의 자녀들이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안정된 애

착관계는 아동의 신호에 대해서 일관성 있고 적절하게 반응함으로써 형성

된다, 그러나 어머니가 취업을 하는 경우 아이와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부

족하여 아이가 보내는 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부적절하게 

반응하게 되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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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결과는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것

이다. 이지윤(2000) 또한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애착은 관계가 없는 것으

로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요인은 대체로 일치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2. 양육태도와 애착

1) 부모의 양육태도

  인간의 성장과정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을 진단 평가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사회문화적 조건, 물리적 조건, 가족

관계, 부모의 영향력, 역할 관계, 부모의 훈련 태도나 통제 양식 등의 

요인을 들 수 있고, 그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심리적 요인으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부

모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

도는 출생 직후부터 일생을 통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선옥,  

1985)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기 동안 부모와 자녀는 의존하며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지만 청소년기에 접어서면서 자녀들은 부모와의 밀착된 

생활에서 서서히 자신을 독립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청소년기 이후

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드러난다(옥경희, 1999).

  Fishbein과 Aizen(1975)은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

향성과 반응 양식으로 정의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남상인(1983)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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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자녀의 지적, 정의적 특성은 부모가 어떠한 태도로 키웠

느냐 하는 양육 태도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민

(2005)은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양육태도로 이러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모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자녀에 대해서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와 행

동 즉, 훈육, 생활훈련 및 전반적인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태도이

다. 다시 말해 부모의 양육태도란 자녀가 성장하면서 습득해야 할 지식, 

도덕관, 행동 등에 관해 부모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이에 반응하는 

용의성 및 내적 활동성을 말한다(교육학 사전 편찬위원, 1996).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지만 여러 가

지 다른 양육방법에 의한 부모의 지도와 통제는 자녀의 성격발달과 사

회적 성장 및 심리적 만족과 성숙에 영향을 주며,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김진수, 1990).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제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보

고들이 있어왔다. Schaefer(1965)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유아기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방법이 성격형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한다고 했다. Becker(1964)는 이러한 부모의 행동에 따른 자녀의 영향

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양육방법과 자녀의 행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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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규명하였다. 일반적으로 제한적인 양육방법은 억제된 행동양식으

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허용적인 양육방법은 자유로운 행동을 기르며 

온정적인 방법은 자녀에게 활기를 주고 냉담한 양육방법은 위축감을 준

다고 했다. 따라서 부모는 충분한 애정을 가지고 자녀의 행동이나 말에 

믿음을 갖고 일관성 있게 대해 주어야 학교생활에 있어서나 사회에 나

아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게 된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영아가 태어나서 처음 접하게 되는 가정환경은 영아의 발달을 위한 

직접적인 환경이므로, 가정 내에서의 부모-자녀관계나 양육행동은 자녀

의 인격형성이나 사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대개의 영아는 1세경

이 되면 어머니에게 안정된 애착을 보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애착관계에는 개인차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발달의 차이

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는 애착 관계의 질에 있어서의 개인차의 기원

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Bowlby(1969)는 영아가 누구에게 애착해야 할지를 알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며 입양부모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부모와 마찬가지로 애착을 

형성하기 때문에 분명히 학습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동조하였다. 다

시 말하면 영아는 애착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실제 애착발달

은 애착대상과의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아의 애착발달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 자녀양육태도에 대하여 오늘

날 애착이론가들은 Bowlby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아-어머니 간 애착의 

질이 이들 간의 관계의 질을 반영하며 양육의 질에 의해 가장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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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조은영, 1996 ; 송완주, 1998 ; 이

진숙, 2001). 위의 이론들에 따르면 초기의 부모-자녀 관계가 매우 중

요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모의 충분하게 좋은 양육은 자녀에게 자신과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

인 자존감과 대상관계를 발달시켜 나가게 한다. 반면에 역기능적인 부

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insecure attachment 

relationship)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자녀의 부정적인 자기도식과 대상

관계의 출현에 크게 기여한다(손석한, 노경선 외, 2001)

  어렸을 적의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으로 형성된 애착관계의 질이 전 

생애에 걸쳐 인간의 행동이나 관계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애

착이론이 주목을 끌기 시작하면서 애착표상(attachment 

representation)과 부부관계, 또는 부모자녀관계를 관련지은 연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즉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성

인들이 결혼만족도가 높고(유은희, 1991), 아동기에 부모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애착유형이 자녀의 행동문제를 더욱 야기 시킨다는(강차

연, 장연집, 1999) 결과가 밝혀졌다. 이처럼 어렸을 때의 애착이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심리적 발달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적인 면의 발달까

지 포함한 전반적 인간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박응

임,1995). 그 동안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형성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보면 부모와 자녀간(홍계옥, 1995 ; 조은영, 1996 ; 송완주, 1998 ; 양

미경, 1998 ; 이영환, 1999)애착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민감하고 반응적인 어머니의 양육이 애착의 중요 

결정자가 되기 때문에 영아와 어머니간의 애착관계는 양육의 질을 반영

한다고 하였다(송지연, 1987). 위의 연구들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나타

내는 양육태도나 반응들이 적절할수록 자녀는 어머니에게 신뢰감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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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반응이 적

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입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애착과 관련되는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특성

으로서 양육행동이 강조되는 것이다(강미경, 2003). 또한 아버지의 양

육태도가 아동의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현주, 1999; 

조혜영, 2000 ; 최윤희, 유가효, 2000)가 증가함으로써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애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자율적 태도, 수

용적 태도, 통제적 태도)이 애착의 하위요인(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이성교제

1) 청소년의 이성교제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는 이성과의 사회적 기술 및 대인기술을 발달시

킬 뿐 아니라 기존의 가족이나 또래 친구들과는 분리된 관계라는 상황 

속에서 성격 특성을 시험해봄으로써 서로 다른 정체성을 발견하고 검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rikson(1968)은 청년기 동안에 이루어지

는 이성과의 낭만적 경험이 정체성과 친밀감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Goff(1990)는 이성교제의 즐거움과 우정의 측면을 강

조하면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 개인의 즐거움과 우정을 동성과 이성 



- 20 -

모두에게서 찾는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1992)

는 이성교제를 ‘어떤 계약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해 위에서 이

루어지는 미혼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결혼까지

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청소년기 특징의 하나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접근하고 싶은 

심리적 욕구가 발생한다. 이 시기는 2차 특징이 나타나고 이성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는 시기이다(김현옥, 김용미, 2001).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시작 시점은 개인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

반적으로 각각의 청소년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성교제에 대한 관

념 및 발달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청년 전기(12~15세), 청년 중기(16~18세), 

청년 후기(19~22세)의 3단계로 구분되는 바, 각 단계에 따른 이성교제

의 관념을 구별하면 다음과 같다. 후기 아동기가 막 끝나고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청년 전기에는 아직 이성교제에 대한 낭만적 관계를 수용하지 

못하는 시기이다. “청년 전기는 보편적으로 동성 간 정체감과 우정의 

시기이다. 10대들은 청년기를 겪어가면서 이성관계가 자신의 인생의 더 

큰 부분으로 바뀌어가며 이성교제를 사회적으로 더 많이 수용하게 된다

(Hass, 1979)"는 지적은 청년 전기에는 아직 이성교제가 청소년들 사

이에 보편화되거나 널리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청년 중기에는 이성교제가 상당히 일반화된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나타나는 이성 관계는 반드시 친밀한 관계는 아니며 우발적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잦다. 즉, 선택된 이성을 좋아하기보다는 자기 앞에 나타나

는 이성이나 조금만 관심을 보이는 이성은 무조건 좋아한다. 또한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성교제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흥분하는 경우

가 많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성교제의 유형은 격식을 차리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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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전형적이다. 청년 전기에 남녀가 단체로 교제했던 방식은 이 시

기에는 점차로 커플끼리의 교제로 전환되며 이성교제의 개념은 단순한 

남녀 공동모임이라기보다는 점점 치장에 신경을 쓰며 격식을 갖춘 사고

로 전환되어간다. 이 시기에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은 연애의 경험을 

가지지만, 형태는 정신적이어서 친구의 기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인과 

이성친구의 분화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민영순, 1982). 

  한편 청소년 전기와 중기의 이성교제는 청소년 후기의 이성교제의 의

미와 다르게 구분되기도 한다. 중․고등학교 시기의 이성 친구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며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 의미를 갖는 정도에 그치지만, 

청소년 후기의 이성 관계는 성적 정체성을 정립하며 배우자를 찾는 탐

색과정으로서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다(박은령, 2000). 

  성인기로 접어드는 전단계인 청소년 후기에는 초기의 두 발달단계보

다는 친밀한 관계로서 이성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친밀한 관계가 아닌 단순한 교제는 아직 이성교제로 

수용되지 않는 경향이 농후하다. 청소년 후기의 특징을 열거한다면 성

적인 안정을 보이며 자기에 대한 비판력이 증가되며 자신의 모자란 부

분을 이성과 동성 친구에게 구하려 하며 이상적인 연인을 찾게 된다. 

애정의 대상은 한 사람이 되며 영속적인 이성 관계를 획득하게 된다(민

영순,1982). 청소년들은 발달 시기를 겪을수록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는 증가되고 이것은 가족이라는 보호 장소로부터 유리된 여러 

가지 관계와 상황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Hass, 1979).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각 개인에게 더 많은 독립성이 인정되는 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도 수용되며 교제의 횟수는 훨씬 더 증가된다. 그러나 최근

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혜란(2000)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80년대에는 중학생은 이성교제를 거의하고 있지 않았으나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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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성교제를 원하였고, 90년대에 들어서는 중학생도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성교제 현황을 파악

한 결과 점차적으로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조승희(200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성교제를 

처음 경험하였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한만열(2003)의 연구에

서도 최초의 이성교제 시기가 초등학교 때였다고 답한 학생이 가장 많

았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성교제의 시

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신상필(1989)의 연구를 

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교제희망으로 인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전기와 중기 때의 이성교제에 대하여 살펴

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성관계의 발달과정이 청소년층에 속한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성교제의 시작 시점에 있거나 자신의 교제 대

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년 초기나 중기의 학생들은 부모

나 사회로부터 이성교제 자체 또는 이성 파트너와의 친밀감이 부적합하

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주로 대학생의 연령에 

속하는 청년들에게는 부모나 사회가 사회규범에 비해 너무 관대하거나 

무관심한 경향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에 의하면 자신의 이성교제 

사실을 부모가 인지하는 경우는 남자 중학생은 56.0%, 여자 중학생은 

53.8%이고 남자 고등학생은 27%, 여고생은 31%이다(박성정, 1996). 

이것은 청소년 중기나 후기로 갈수록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

하며 부모와의 애착이 또래나 이성파트너로 옮겨갈 수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부모나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야말

로 올바른 이성교제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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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착과 이성교제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과도기적 상태로 여러 가지 발달적 

위기를 맞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또

래와 애착관계, 특히 이성과의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발달상의 변화를 

보인다(심수정, 2003). Bowlby는 영아기 동안의 부모자녀 애착을 중요

시하였는데, 그는 영아기에 맺어진 부모-자녀간의 결속이 그 자녀의 다

른 사람에 대한 지향을 형성한다고 믿었다. 즉 영아기의 부모자녀 결속

이 영아기 이후의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접근하였고 그 관계

를 해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와 친밀한 결속을 형성할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김주희, 강성희, 1993, 재인용).

  애착이론은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애착의 

주요 동기는 특유하게 선호된 존재와의 친밀한 유지로 파악되는데 친밀

함 유지의 대상은 아동기에서는 부모를, 성인기에서는 낭만적 파트너라

고 말할 수 있다.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관계 탐색

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 작동 모델을 제공하고 가족의 울타리 밖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바탕을 제공한다. 더구나 세대 간에 이루

어지는 개인적 접촉과 애착은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

는 중요한 원천이다. 영아기의 애착유형이 나이와 관계없이 지속되는지

의 여부는 아직 일관성 있는 연구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으나 영아기의 

애착의 특성이 아동기나 성인기에도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반한 

최근의 몇몇 연구에서는 초기 애착유형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지속된

다는 결과가 밝혀지기도 했고, 성인애착유형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기

도 했다(Collins & Read, 1990 : 박은경, 1992). 이렇게 본다면 아동

기와 성인기의 중간에 위치한 청소년기에도 유사한 관련이 있음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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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소년기에도 그대로 지속되는

지, 아니면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화되면서 또래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

으로 강화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는 않으나 최근의 논문에서는 청소년기가 진행될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

이 점차 또래 또는 이성 파트너에 대한 애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보고

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입장이다(오송희, 1999). 또한 청년 초기부터 

중기 그리고 후기까지 부모에 대한 자기노출은 감소하고 친구에 대한 

자기노출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하미진, 2000). 

  우선 초기 부모와의 애착이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이성친구나 배우자에 대한 애착과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내적 표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Hazan과 Shaver(1987)는 이성과의 관

계에서 안정된 애착성향을 갖는 사람은 불안정한 애착성향을 갖는 사람

들보다 자신의 부모와 좀 더 온정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Feeney와 Noller(1990)는 부모와 만족스러운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유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있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이

성 관계에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고 보고하였다. 

Goff(1990)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초기 애착 경험이 결혼의 질과 관련

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안정되게 애착된 부모를 가졌다고 평가한 어머

니와 아버지는 가정에서 서로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애착 유형과 사랑 유형의 상관관계를 측정해 본 결과 안정적 애착 관

계 유형은 사랑의 관계를 보다 오랫동안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자

신감의 수준도 높았으며, 파트너를 신뢰하는 경향도 높았다. 반면 회피

적 애착관계 유형은 항상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음을 못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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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하면서도 친밀성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보이거나 냉소적인 반응을 보

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양가적 애착관계 유형의 경우

는 파트너에게 매우 의존적이었으며 사랑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 공복

감이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한만열, 2003). 성인초기

(18~35세)의 주요 발달과업인 이성 친구나 배우자와의 친밀감 형성인 

사랑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애착이론에서는 사랑을 전형

적인 애착형성과정으로 개념화하였다.(장휘숙, 2002). 일찍이 Hazan과 

Shaver(1987)는 Bowlby의 이론에 토대를 두어, 성인의 낭만적 사랑을 

애착형성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즉, 이성 친구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다

양한 사회․정서적 과정들이 연관된 감정적 유대이고, 생애초기의 주 양

육자와 맺은 관계가 이후 관계형성에 비교적 지속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성인기의 이성간의 친밀감 형

성을 낭만적 애착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인기에는 생애초기에 부모와 

형성한 애착도 중요하지만 애착행동과 관심이 부모로부터 이성으로 향

하게 되면서 애착대상의 위계에서 점차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

러한 전환을 ‘애착대상의 역전’이라고 하였고, 성인초기에는 대체로 이

성친구가 주 애착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강진경, 2001).

  그러나 생애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이후에 지속되어 성인기의 이성친

구나 배우자에 대한 낭만적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지만, 둘 간에는 분명

한 차이가 있다. 우선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착은 양육자가 일방적으

로 보살핌을 제공하는 반면에, 이성 친구나 배우자간의 애착은 두 사람

간의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보살핌을 주고받는다. 영아는 부모와 애

착이 되고 부모를 안전기지로 찾지만 부모는 영아에게 이런 방식으로 

애착하지 않는다. 반면에 낭만적 애착 관계에서 각각의 이성 친구와 배

우자는 서로 애착하여 보호해주고 안전기지가 된다. 또한 이성 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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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의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착에 비해 성적 특성이 강

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두 관계 모두가 애착대상과 가까이 잇기를 원하

며, 애착대상이 자신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애

착대상과 분리 시 불안해하는 것은 공통된 특징이다(Hazan & Shaver, 

1987).

  애착의 지속성은 국내의 연구에서도 일관성을 보여준다(강진경,  

1996; 장미희, 1996; 박의순, 1997; 강진경, 정태연, 2001; 장휘숙, 

2002). 부모자녀 간의 애착은 전 생애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그에 따라 사랑의 유형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애착이 전 생

애적으로 발달한다.

  또한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 따르면, 낭만적 애착에서 안

정형으로 분류된 성인은 어머니가 편안하고 유머 있고 자신감 있고 태

평하고 인내심이 있었으며, 신뢰롭고 솔직하였다고 기억하였고, 현재도 

어머니가 필요할 때 있어주고 정서적으로 지지적이고 따뜻하다고 지각

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낭만적 애착에서 불안정형인 회피형으로 분류

된 성인의 경우, 아버지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

지 않았다고 기억하였고, 어머니가 표현적이고 민감하고 보살펴주었다

고 기억하는 정도가 안정형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 다른 불안정형

인 양가형으로 분류된 성인의 경우 어머니가 신경질적이고 우울하고 불

안하고 혼란스러워 간섭이 많았다고 기억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애중인 이성 친구의 애착 유형과 아동기 부모

와의 관계에 대한 관계를 탐색한 Collins와 Read(1990)는 아버지를 따

뜻하고 반응적이었다고 지각한 여학생들이 친밀하고 의존적인 남성과 

연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어머니를 비일관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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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남학생들은 불안한 유형의 여성과 연애를 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이 성인기의 이성

관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내적 실행 모델이라는 기

제를 사용하여 애착의 연속성 설명하였다.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은희와 박성연(1989)은 질문지법을 이

용하여 모자간의 애착과 아들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이

들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진경(1996)은 아동기 어머

니에 대한 애착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인 사랑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강진경(2001)은 또 다른 연구에서 성인들이 이성 친

구에 대한 애착 성향을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 현

재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은 아동기 어머니에 대해 지니고 있는 내적 

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주와 최해림(200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애착과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종합해 보면, 성인기의 이성 친구나 배우자에 대한 애착은 성인기에 

사랑하는 이성 친구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를 의

미한다. 성인기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은 생애초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과는 상호 호혜성 여부와 성적인 특성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

인다. 

  최근에도 부모와의 애착에 따른 사랑유형의 차이를 알아보는 국내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기의 이성 친구와의 애착의 관

련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과 이성 

친구 애착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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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인구학적 배경

1) 연령

2) 성별

3) 경제수준

4) 부모의 연령

5) 부모의 학력

6) 모의 취업여부

        

    부모 애착

1) 의사소통

2) 신뢰감

3) 소외감

 부모의 양육태도

1) 자율적 태도

2) 수용적 태도

3) 통제적 태도

 이성 친구 애착

1) 이성 친구 의존

2) 이성 친구 안정 

3) 이성 친구 친밀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개념적 틀

[ 그림 3-1 ]. 연구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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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속하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

으로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부모애착과 양육태도가 이성 친구 애

착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라 부모 애착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와 만족스러운 애

착 관계의 형성은 이성 관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사회․인
구학적 배경, 부모 애착, 부모 양육태도 중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라 부모애착은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부모 애착은 이성 친구 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 중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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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가설

  본 연구는 앞선 연구문제에 제시하였듯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 애착

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를 해결하

기 전에 연구문제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구의 틀에 맞게 연

구의 가설을 먼저 제시하겠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부모의 양육태도 점수는 부모애착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부모의 자율적, 수용적, 통제적인 양육태도 점수는 의사소통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부모의 자율적, 수용적, 통제적인 양육태도 점수는 신뢰감정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부모의 자율적, 수용적, 통제적인 양육태도 점수는 소외감정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부모애착정도는 이성 친구 애착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부모애착정도는 이성 친구 의존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부모애착정도는 이성 친구 안정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부모애착정도는 이성 친구 친밀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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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대상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시의 강북에 소재하는 중학교와 남․
여 고등학교에서 남․여 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학교는 S중학교 1학년 250명, S남․여 고등학교 1학년 300

명으로 설문에 응한 학생 중 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거나 하나

의 척도에서 모든 문항에 응답하지 않아 척도별 점수가 산출되지 않은 

대상자 55명을 제외한 495명 중에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123명을 제

외한 372명의 자료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5.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과 애착의 관계, 애착과 이성 친구에 대한 애

착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척도를 이용하였다.

1) 청소년기 애착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10~20세를 대상으로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

를 수정한 개정본 (IPPA-R)을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척도로 구성된 원척도를 수정하여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IPPA-R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IPPA와 차이가 있다.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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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 대한 애착’ 대신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2) 28문항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나 자신밖에 의지할 수 없다’, ‘요즘 나는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

을지 모르겠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의 3문

항을 삭제하여 문항수가 25문항으로 감소되었다. (3) 신뢰감과 의사소

통 요인의 합산 점수에서 소외감 요인의 점수를 감하여 계산되던 애착

점수의 산출방식이 부정적인 표현의 문항들을 역산한 후 모든 문항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IPPA_R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Bowlby가 제안한 애착인물에 대

한 정서의 질적 특성이나 차이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으며 유의미한 애착

인물에 대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IPPA-R을 옥정(1998)이 번

안,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는데, IPPA-R은 신뢰감, 의사소

통, 소외감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진다. 부와 모에 대한 애착 

척도는 부, 모 같은 내용으로 각각 25문항이며 각 하위 차원별 문항 수

는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이다.

  신뢰감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고 나의 판단

을 믿어주며 아버지, 어머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

항이다. 의사소통은 아버지, 어머니가 내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에 나

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에 관해 묻는 문항이

다. 소외감은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집이나 학교에

서 나에게 관심이 없고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형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되며, 총점

수의 범위는 25-125점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을 하여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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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에 대한 

애착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부 모

신뢰감 10 2,3,4,5,9,13,17,20,22,24 .87 .85

의사소통 9 1,6,7,12,15,16,19,21,25 .87 .86

소외감 6 8,10,11,14,18,23 .71 .70

전체 25 .90 .91

높을수록 부, 모와 애착이 안정적으로 잘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는 부와 모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에 대한 검사의 신

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부 애착척도 .90, 모 애착척도 .91로 

나타났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도, 소외감

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87, .87, .71로 나타

났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도, 소외감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각각 .86, .85, .70으로 나타났

다. 애착 측정도구의 3개 하위요인에 대한 문항은 다음의 <표3-1>와 

같다.

< 표 3-1 > IPPA-R의 구성

* 역채점 문항 : 부- 3,6,8,9,10,11,14,17,18,23

                모- 3,6,8,9,10,11,14,17,18,23

2)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는 Paker(1978)가 개발하고 Gamsa(1987)에 

의해 수정된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송지영(1992)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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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형으로 개발하였다.

  PBI(Parent Bonding Instrument)는 핵심적인 부모 양육 차원인 부

모의 돌봄과 과보호에 대한 자기-보고 측정도구로서 16세까지의 기억

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하여 각각 25문항씩으로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이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각각 

평가하는 것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따로 분리하여 평정하

게 함으로써, 부모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각차이를 분리하여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는 송지영(1992)이 PBI(Parent Bonding Instrument)를 번

안하여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를 제작하였으며, 신뢰도 및 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원래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평가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지만,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현재의 부모-자녀 관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한 허나원(200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허나원

(2001)은 송지영(1992)의 PBI 양육태도를 요인 분석하여 양육태도를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는데 아동을 믿고 결정을 따라가려는 부모

의 태도인 자율적 태도요인, 아동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 요

인, 아동을 믿지 못하고 부모의 의견대로 결정을 내리는 통제적 태도 

요인으로 나누었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고,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되며, 총점수의 범위는 25-125

점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을 하여 환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부 

양육태도 .89, 모양육태 .88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자율적, 수용적, 

통제적 태도는 .87, .83, .75, 어머니의 자율적, 수용적, 통제적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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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양육태도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부 모

자율적 태도 11 6, 17,1,5,11,2,24,4,18,12,16 .87 .87

수용적 태도 8 22,21,7,25,15,14,3,8 .83 .81

통제적 태도 6 20,9,10,19,23,13 .76 .75

전체 25 .89 .88

.87, .81, .73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율적 태도와 수용적 

태도, 통제적 태도 요인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 즉, 양육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부모의 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

한다.

< 표 3-2 > PBI의 구성

* 역채점 문항 : 부- 4,9,10,13,16,19,20,23

                모- 4,9,10,13,16,19,20,23

3) 이성 친구 애착 척도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의 측정은 애착관계에 대한 질을 평가하기 위

해서 콜린스와 리드(Collins & Read, 1990)의 개정된 성인 애착척도

(RAAS: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를 한만열(2003)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 RAAS는 긍정적 진술문 10문항과 부정적 진술

문 8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평정되고 이 척도에 포함된 18개의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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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문항은 요인분석에 의해 의존, 불안, 친밀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만열은 의존 문항들 중 한 개와 불안감 문항 중 두 

개는 신뢰롭지 못한 문항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콜린스와 리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의존, 불안 및 친밀 차원에서 각각 .52, .68, 

.71, 로 보고하였고 한만열(2003)은 자신의 연구논문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를 각각 .55, .68, .62로 보고하였다. 

  여기서 ‘의존’은 이성파트너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다는 믿음의 정

도를 나타내는 요인이고 ‘불안’은 상대방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이며, ‘친밀’은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

여 적극적으로 친밀해지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요인이다. 그러나 애착이

라는 개념은 안정적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

하였다.

  각 문항 당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 ‘보통이

다’에 3점,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과하였고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평정되며, 하위요인별로 총점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보면 신뢰, 안정, 

친밀이 각각 .89, .80, .78로 나타났다. 애착척도의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은 의존과 안정, 친밀요인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다. 즉,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이성 친

구에 대한 애착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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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번호 신뢰도

의존 6 1,2,3,4,5,14 .89

안정 4  6,7,8,9 .80

친밀 5 10,11,12,13,15 .78

전체 15 .87

< 표 3-3 > 이성 친구 애착척도의 구성

* 역채점 문항 : 1,11,12,13,15

6.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6년 12월 15일 성북구에 소재하는 중

학교 1학년 2학급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측정도

구의 이해도, 신뢰도(Cronbach`s alpha), 적합성, 소요시간을 알아보았

다. 예비조사 결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부 애착 .87, 모 애착 .88, 부 

양육태도 .84, 모 양육태도 .80,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은 의존, 안정, 

친밀이 .78, .71, .70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예비조사 후에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문지의 완성도를 위해 질문의 순서를 바꾸었

다.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다. 본 조사의 자료배부 및 회수는 2006년 

12월 18일에서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절차는 사전에 설문

조사협조를 요청한 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실시요령에 대해 안내를 

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즉석에서 작성한 뒤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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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4.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

였다. 

  본 검사에서 사용된 각 질문지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

도 분석의 Cronbach`s alph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

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 애

착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 변량분석(ANOVA)과 사후비교 분

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이 애착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부

모의 양육태도와 애착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

하였으며 부모와의 애착이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 배

경변인,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에 대한 애착 중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을 찾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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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나이, 경제수준, 

부모의 나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등 총 372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나이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14세)이 193명(51.9%), 고등학

교 1학년(17세)이 179명(48.1%)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198명

(53.2%), 여자가 174명(46.8%)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매우 잘 사

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이 3명(8%), 잘 사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은 57

명(15.3%),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은 279명(75%), 못 사는 편이라고 답

한 학생은 33명(8.9%)으로 나타났다. 매우 못 사는 편이라고 답한 학생

은 없었다. 아버지의 나이가 34세-38세에 속하는 학생이 9명(2.4%), 

39세-43세에 속하는 학생이 94명(25.3%), 44세-48세에 속하는 학생

이 178명(47.8%), 49세-53세에 속하는 학생이 78명(21.0%), 54세-60

세에 속하는 학생이 13명(3.5%)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나이가 33세

-36세에 속하는 학생이 13명(3.5%), 37세-40세에 속하는 학생이 111

명(29.8%), 41세-45세에 속하는 학생이 161명(43.3%), 46세-50세에 

속하는 학생이 76명(20.4%), 51세-56세에 속하는 학생이 11명(3%)으

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라고 답한 학생은 11명(3%), 중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25명

(6.7%),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169명(45.4%), 대학교 졸업

이라고 답한 학생은 142명(38.2%), 대학원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25

명(6.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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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10명(2.7%)이고, 중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21명(5.6%), 고

등학교 졸업이라고 답한 학생은 245명(65.9%), 대학교 졸업이라고 답

한 학생은 90명(24.2%), 대학원 이상이라고 답한 학생은 6명(1.6%)으

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직업이 없다고 답한 학

생은 11명(3%),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23명(6.2%), 

서비스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49명(13.2%), 판매직에 종사하

신다고 답한 학생은 53명(14.2%), 사무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134명(36.0%), 관리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24명(6.5%), 전문

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17명(4.6%), 자영업에 종사하신다고 답

한 학생은 40명(10.8%), 기타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21명(5.6%)

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가정주부라고 답한 학생은 176명(47.3%), 단

순노무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21명(5.6%), 서비스직에 종사하

신다고 답한 학생은 52명(14.0%), 판매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40명(10.8%), 사무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47명(12.6%), 관리

직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7명(1.9%), 전문직에 종사하신다고 답

한 학생은 7명(1.7%), 자영업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13명(3.5%), 

기타에 종사하신다고 답한 학생은 9명(2.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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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72)

변 수  구 분  빈도 (%)  변 수  구 분  빈도 (%)

 나이
14세

17세

 193(51.9)

 179(48.1)  
 성별

 남자

 여자

 198(53.2)

 174(46.8)  

 경제수준

매우 잘 사는 편

잘 사는 편

보통

못 사는 편

매우 못 사는 편

 3(8.0)

 57(15.3)

 279(75.0)

 33(8.9)

 0(0.0)

     

 父의 나이

(평균=

 45.78세)

34세-38세

39세-43세

44세-48세

49세-53세

54세-60세

 9(1.8)

 94(25.3)

 178(47.8)

 78(21.0)

 13(3.5)

 母의나이

(평균=

 42.79세)

33세-36세

37세-40세

41세-45세

46세-50세

51세-56세

 13(2.8)

 111(29.8)

 161(43.3)

 76(20.4)

 11(3.0)

 父의 학력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11(3.0)

 25(6.7)

 169(45.4)

 142(38.2)

 25(6.7)

 母의학력

초등학교졸업

중학교졸업

고등학교졸업

대학교졸업

대학원이상

 10(2.7)

 21(5.6)

 245(65.9)

 90(24.2)

 6(1.6)

 父의 직업

 무직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자영업

 기타

11(3.0)

23(6.2)

49(13.2)

53(14.2)

134(36.0)

24(6.5)

17(4.6)

40(10.8)

21(5.6)

 

 母의직업

 

 가정주부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자영업

 기타

176(47.3)

21(5.6)

52(14.0)

40(10.8)

47(12.6)

7(1.9)

7(1.9)

13(3.5)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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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N M SD t

 부 애착
남학생 198 88.76 14.87

2.99**
여학생 174 84.69 15.31

 모 애착
남학생 198 89.29 15.61

1.87*
여학생 174 91.78 13.98

2.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 애착 차이검증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

력, 생활정도,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모 애착의 차이검증을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청소년 성별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4-2>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가 남학생일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88.76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

균 89.29이었다. 여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

도는 평균 84.69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91.78이었다.  

<표4-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N=372)

*p<.05  **p<.01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 점수가 4.07점정도 높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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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 점수가 2.49점정도 높았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부:t=2.99, 

p<.01, 모:t=1.87, p<.05) 즉,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이, 어머니

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

애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들은 남학

생보다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아버지와 함께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위의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형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오송희(1999), 이지윤(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

러나 이지은(1996), 이정수(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애착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수경(2001)은 청소년들의 

모 애착과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부 애착과 성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신재은(1999)의 연구에

서는 청소년들이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경우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애착의 경우에는 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

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성에 따른 애착형성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치

되지 않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2) 청소년의 연령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가 14세일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90.83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

균 92.66이었다. 17세의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

는 평균 83.83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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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N M SD t

 부 애착
14세 193 90.83 15.27

4.84***
17세 179 83.83 14.47

 모 애착
14세 193 92.66 14.88

2.90**
17세 179 88.83 14.47

88.83이었다.  

<표4-3>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N=372)

**p<.01  ***p<.001

  14세(중학생)는 17세(고등학생)보다 아버지에 대한 애착 점수가 7.00

점정도 높았고, 어머니에 대한 애착 점수 또한 3.83 정도 높았다. 이러

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증되었다.(부:t=4.84, p<.001, 

모:t=2.90, p<.01)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아버지, 어머니에 대

한 애착이 더 높게 나타나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청소년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부모에 대한 

애착의 지각정도가 감소하는 이유는 애착이 부모에게서 또래친구, 이성 

친구에게 전이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결과

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애착에 차이가 있다는 오송희(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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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적 수준

  자녀가 지각하는 생활정도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본래 설문지의 유형은 ‘매우 잘 산다’, ‘잘 

산다’, ‘보통이다’, ‘못 산다’, ‘매우 못 산다’로 설문지가 구성되어 있었

으나, ‘매우 못 산다’고 답한 학생은 단 한명도 없어 제외하였다. 아버

지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매우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평균 96.00이었고, 잘산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92.37, 보통이라고 느끼

는 경우에는 86.58, 그리고 못산다고 느끼는 경우에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가 79.73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매우 잘산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평균 96.66이었고, 잘산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95.89,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90.56이고, 못산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81.90이었다. 

  즉,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착 모두 생활정도를 잘 산다고 지각할수

록 애착척도 점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부: F=6.97, p<.001, 모:F=8.54, p<.001). 

사후 검증결과 부 애착의 경우 경제적 수준을 ‘매우 잘 산다’라고 지각

한 집단과 ‘못 산다’라고 지각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고, 모 애착은 

‘잘 산다’ 이상으로 지각한 집단과 ‘못 산다’라고 지각한 집단 간의 차

이가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생활수준이 어려울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소외감을 

느끼면서 애착의 지각정도가 낮아지고, 반면에 생활수준이 안정적일수

록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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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도 N M SD F D

 부 애착

매우 잘산다. 3 96.00 8.88

6.97***

b

잘산다. 57 92.37 13.67 ab

보통이다. 279 86.58 15.23 ab

못산다. 33 79.73 14.45 a

 모 애착

매우 잘산다. 3 96.66 7.76

8.54***

b

잘산다. 57 95.89 13.80 b

보통이다. 279 90.56 14.43 ab

못산다. 33 81.90 15.95 a

활정도에 따라 애착에 차이가 있다는 이지윤(2000), 지수경(2001)의 연

구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윤은정(2001)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생

활수준에 따른 부-모 애착안정성의 차이는 모의 애착안정성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부의 애착안정성에서는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표4-4> 경제적 수준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N=372)

***p<.001

4) 부모의 연령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4-5>에 제

시되어 있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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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N M SD F D

부 애착

34세-43세 103 91.19 16.03

9.40

***

c

44세-48세 178 86.97 14.07 b

49세-60세 91 83.62 14.85 a

모 애착

33세-40세 126 91.57 14.23

8.07

*

c

41세-45세 159 90.67 15.12 b

46세-56세 87 89.66 14.86 a

<표4-5> 부모의 연령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N=372)

* p<.05  *** p<.001

  

  먼저, 아버지 연령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애착총점의 지각정도는 34

세-43세인 경우 91.19점, 44세-48세에는 86.97점, 49세-60세에는 

83.62점으로 아버지의 나이가 34-43세일 때 애착척도 점수의 평균이 

높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부:F=9.40, p<.001).

  어머니 연령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애착총점의 지각정도는 33세-40

세인 경우 91.57점, 41세-45세에는 90.67점, 46세-56세에는 89.66점

으로 어머니의 나이가 33-40세일 때 애착척도 점수의 평균이 가장 높

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부: F=6.97, p<.001). 

이는 부모의 나이가 젊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애착의 평균점수가 높다

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더

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젊은 부모

는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자율적이며, 민주적이고, 친구처럼 지

내려 노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

은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송희(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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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N M SD t

 부 애착
고졸이하 205 85.68 15.08

2.56**
대졸이상 167 89.85 16.07

 모 애착
고졸이하 276 90.48 14.67

1.11
대졸이상 96 92.70 17.57

만, 이지윤(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5)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표 4-6>

에 제시되어 있다. 아버지가 고졸 이하일 경우 아버지에 대한 애착 총

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85.68이었고,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 

89.85 이었다. 어머니가 고졸 이상일 경우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

균 90.48이었다. 대졸이상의 경우는 애착 총점의 지각 정도는 평균 

92.70이었다. 

<표 4-6>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N=372)

**p<.01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보다 대학이상인 경우가 애착의 점

수가 4.17 정도 높았다.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검

증되었다.(t=4.84, p<.01)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애착의 점수에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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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유무 N M SD t

 부 애착
유 194 86.40 14.34

.78
무 178 87.47 16.09

 모 애착
유 194 90.36 13.79

.39
무 178 90.89 15.76

자녀의 애착의 차이가 있다는 김명수(1984)의 연구결과와 같았다. 또

한, 어머니의 변인에 따른 애착의 차이에 있어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김현숙(1997)의 연

구와는 일치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애정적이며 자

녀가 어머니에 대해 애착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한 성정자

(1992)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6) 어머니의 직업유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 아래의 

<표4-7>에 제시되어 있다.

<표4-7>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

(N=37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부모의 애착의 차이를 본 결과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이는 최근 여성의 취업이 확대 되면서 직업을 지닌 어머

니가 일반화 되는 추세에 더 이상 여성의 취업이 자녀에 대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

이 애착에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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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양정란(2004)은 출생 후 3년 

동안 어머니가 직접 양육한 아동이 직업으로 인해 어머니가 직접 양육

하지 않은 아동보다 애착안정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영․유아기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청소년기의 애착에는 차이

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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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사소통 모 의사소통

B  β t B  β t

자율적 태도 .46 .52*** 11.46 .56 .57*** 14.45

수용적 태도 .49 .33*** 7.19 .38 .33*** 8.10

통제적 태도 -.19 -.10** -3.03 -.06 -.03 -1.20

상수=2.92**

F=72.18***

 =.60

Adj- =.60

상수=1.33*

F=78.02***

 =.64

Adj- =.63

3.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애착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애착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

가 애착의 하위요인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아

래와 같다.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표4-8> 부모의 양육태도가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N=372)

* p<.05  ** p<.01  *** p<.001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애착 중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결과는 <표4-8>과 같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율적 태도(β=.52 p<.001), 수용적 태도( β=.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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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통제적 태도(β=-.10 p<.01)였고, 어머니에 대한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율적 태도(β=.57, p<.001)와 수용적 태도(β=.33, 

p<.001)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믿고 자율적으로 양육하고, 

자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취할 때 부모에 대한 의사소

통이 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통제적인 태도는 자녀

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어머니의 통제적인 태도는 자녀와

의 의사소통에 별다른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53 -

부 신뢰감 모 신뢰감

B  β t B  β t

자율적 태도 .31 .40*** 8.57 .42 .46*** 12.08

수용적 태도 .42 .42*** 8.73 .42 .40*** 9.23

통제적 태도 -.04 -.02 -.72 .03 .05 .62

상수=7.95***

F=69.83***

 =.57

Adj- =.57

상수=5.85***

F=73.81***

 =.62

Adj- =.62

2) 부모의 양육태도와 신뢰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 애착 중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결과는 아래의 <표4-9>와 같다.

<표4-9> 부모의 양육태도가 신뢰감에 미치는 영향

(N=372)

*** p<.001

   먼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율적 태도(β

=.40, p<.001), 수용적 태도(β=.42, p<.001)였고, 어머니에 대한 신뢰

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또한 자율적 태도(β=.46, p<.001)와 수용적 태

도(β=.40, p<.001)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자율적으로 양육하

고 자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취할 때 부모에 대한 신뢰

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신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신뢰감 역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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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소외감 모 소외감

B  β t B  β t

자율적 태도 .22 .45*** 8.01 .18 .32*** 5.65

수용적 태도 -.13 -.17*** -3.46 -.16 -.23*** -4.01

통제적 태도 .11 .10* 2.78 .08 .08 1.71

상수=4.96***

F=24.16***

 =.35

Adj- =.34

상수=5.09***

F=17.14***

 =.28

Adj- =.26

3) 부모의 양육태도와 소외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 중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과는 아래의 <표4-10>과 같다.

<표4-10> 부모의 양육태도가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

(N=372)

* p<.05  *** p<.001

   먼저, 아버지에 대한 소외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율적 태도(β

=.45, p<.001), 수용적 태도(β=-.17, p<.001), 통제적 태도(β=.10, 

p<.05)였고, 어머니에 대한 소외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율적 태도

(β=.32, p<.001)와 수용적 태도(β=-.23, p<.00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믿고 따라갈수록, 자녀를 믿지 못하

고 아버지의 의견대로 결정을 내리는 통제적인 태도를 취할 때 자녀들

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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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태도를 취할 때 자녀는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율적

인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위에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는 자녀의 의견을 믿고 결정을 따라가려는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때, 자녀는 부모에게 애착을 갖고 있지만, 청

소년은 아직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자율적인 양육태도

가 커질수록 방임과 구분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의 통제적인 태도가 소외감을 갖게 하는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소외감에 별다른 영향력을 갖지 못했는데 이는 현 

우리의 가정이 어머니가 양육을 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 통제적인 태도는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소외감에서 부적 영향력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면 자신의 의

견을 잘 받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

각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 - 자녀 애착에 영

향을 주고 있었는데 , 자율적인 태도, 수용적인 태도, 통제적인 태도 모

두 부모에 대한 애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안정되게 애착을 형성한 자녀의 부모들은 자녀의 접근을 허용하

면서 일관된 반응을 하며 민감하고 상호작용도 많이 하는 반면, 불안정

한 애착을 형성한 자녀의 부모님들은 간섭이나 과잉자극을 보이고, 무

관심하고 비 일관된 상호작용을 한다는 대부분의 양육행동과 애착 연구

들 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 연구결과들(이주혜, 1980; 홍계옥, 1994; 박

응임, 1995; 손혜련, 1996)을 지지한다. 또한, 이지윤(2000)은 어머니

에 대한 애착과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아주 민감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는

데, 자녀가 어머니를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애착이 높았으며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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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부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애착이 낮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어머니에 대한 애착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보고했는데, 즉, 자녀가 어머니를 자율적이라 지각할수록 애착이 높

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어머니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지윤(2000)의 연구는 

본 연구의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만, 통제적인 태도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별다른 

영향력이 없다는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용성, 

일관성 있는 양육행동, 애정성, 한계설정 등이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양육행동 요인으로 보고(박성은, 1999)하고 있으며, 아동의 행동

단서에 대한 양육자의 반응은 확고한 애착 발달의 일차적인 요소(임숙

빈, 1998)라고 말하고 있다. 김효심과 노명희(1995)는 어머니가 자녀에

게 나타내는 양육태도나 반응들이 적절할수록 자녀는 어머니에게 신뢰

감을 형성하여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만,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반

응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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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

하여 부모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이성 친구 애착의 하위요인 의존, 안정, 친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성 친구 애착의 하

위요인 중의 친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애

착의 각 하위요인은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아

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은 청소년의 이성 친구 애착의 친밀에서는 영향

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친밀을 제외하고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 중에 의존과 안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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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

부 모 

B  β t B  β t

의사소통 -.06 -.12 -1.62 -.07 -.13 -1.81

신뢰감 .05 .09 1.26 .11 .20** 2.56

소외감 -.08 -.09* -1.77 -.13 -.15** -2.88

상수=16.44***

F=2.96***

 =.11

Adj- =.11

상수=15.31***

F=4.29***

 =.12

Adj- =.12

1) 부와 모의 애착이 이성 친구 의존에 미치는 영향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의 하위요인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부모애착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두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11>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의존에 미치는 영향

(N=372)

*p<.05  **p<.01  ***p<.001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이성 친구 애착의 하

위요인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위의 <표4-11>과 같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별 예측변인을 살펴보면, 의존에서는 부

의 소외감(β =-.09, p<.05), 모의 신뢰감(β =.20, p<.01), 모의 소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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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15, p<.05)이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모의 신

뢰감이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이 어머니에게 신뢰감을 더 가질수록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서 이성 친구를 믿고 의지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와 모

의 소외감은 이성 애착 하위요인 의존에 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혼자라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이성 친구에게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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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부 모 

B  β t B  β t

의사소통 .02 .05 .68 .01 .02 .36

신뢰감 .09 .19** 2.57 .09 .19** 2.54

소외감 -.02 -.03 -.59 -.02 -.02 -.56

상수=11.03***

F=5.27***

 =.13

Adj- =.12

상수=10.40***

F=6.27***

 =.13

Adj- =.13

2)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안정에 미치는 영향

  부모 애착 하위요인이 이성 애착 하위요인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부모애착의 하위요인을 예측변인으로 두어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12> 부모 애착이 이성 친구 안정에 미치는 영향

** p<.01  *** p<.001

 

   애착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이 이성 친구 애착 하위

요인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위의 <표4-12>와 같다. 

  부모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별 예측변인을 살펴보면, 안정에서는 부

의 신뢰감(β =.19, p<.01), 모의 신뢰감(β =.19, p<.01)이 유의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신뢰감이 이성 친구에 대한 안정에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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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부모에게 신뢰감을 안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성 친구에게도 신뢰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이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신뢰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한 청소년들은 

이성 친구에게 자신이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지 않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신뢰감을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일수록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선 결과와 같이 이러한 결과

는 Bowlby의 내적 작동 모델로 인해 부모에게 안정적으로 애착하기 때

문에 청소년기에 이성 친구에게도 안정적으로 애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이성 친구와 안정된 애착 성향을 갖는 것으

로 분류된 이들은 불안정하게 분류된 사람보다 부모와 좀 더 온정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보고한 Hazan과 Shaver(1978)와, 부모와 만족스러운 

정서적 애착을 형성한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이성 관계에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한 Feeney와 Noller(199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국내의 연

구를 살펴보면, 강진경(2001)은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 성향을 자기보

고식의 질문지법을 통해 연구한 결과, 현재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에 대해 지니고 있는 내적 표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

으며, 조영주와 최해림(2001)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와의 애착과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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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위에서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애착에 영향을 주었으

며, 부모 애착은 이성 친구 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에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청소년 성

별, 청소년 연령, 경제적 수준,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모의 취업여

부) 중에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기 전에 부모의 애착과 양육태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부모애착과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였

다.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4-13>을 보면,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애착

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r=.70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하위영역, 즉 부 애착 의사소통과 모 애착 의사소통(r=.734 p<.01), 부 

애착 신뢰감과 모 애착 신뢰감(r=.815 p<.01), 부 애착 소외감과 모 애

착 소외감(r=.999 p<.01), 부 자율적 태도와 모 자율적 태도(r=.780 

p<.01), 부 수용적 태도와 모 수용적 태도(r=.853 p<.01), 부 통제적 

태도와 모 통제적 태도(r=.818 p<.01)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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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00

2
.593

**
1.00

3
-.621

**

-.626

**
1.00

4
.734

**

.645

**

.469

**
1.00

5
.671

**

.815

**

.547

**

.617

**
1.00

6
.621

**

.626

**

.999

**

-.469

**

-.547

**
1.00

7
.640

**

.698

**

.554

**

.587

**

.595

**

.607

**
1.00

8
.675

**

.688

**

-.504

**

.562

**

.634

**

.539

**

.698

**
1.00

9 -.095
-.174

**

.234

**

.116

**

.190

**

.224

**

-.193

**

-.285

**
1.00

10
.569

**

.573

**

.492

**

.679

**

.628

**

.492

**

.780

**

.553

**

.194

**
1.00

11
.573

**

.625

**

.475

**

.663

**

.608

**

-.475

**

.579

**

.853

**

.257

**

.648

**
1.00

12 .082
.154

**

.222

**

-.185

**

-.244

**

.243

**

.185

**

.239

**

.818

**

-.206

**

-.318

**
1.00

<표4-13 >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애착의 상관관계

                                                         (N=372)

* p<.05  ** p<.01

1. 부 애착 의사소통  2. 부 애착 신뢰감   3. 부 애착 소외감

4. 모 애착 의사소통  5. 모 애착 신뢰감   6. 모 애착 소외감

7. 부 자율적 태도    8. 부 수용적 태도   9. 부 통제적 태도

10. 모 자율적 태도  11. 모 수용적 태도  12. 모 통제적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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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친구 의존

부 모

B β t B β t

나이(14세=1) .16 .02 .41 .30 .04 .77

성별(남=1) -.15 -.02 -.39 -.04 -.00 -.12

부모연령 -.00 -.00 -.05 -.02 -.03 -.56

부모학력(고졸이하=1) -.04 -.00 -.12 -.39 -.07 -1.47

모취업여부(취업중=1) -.33 -.04 -.91 -.24 -.03 -.68

경제수준 1.15 .16* 1.96 1.05 .15** 2.07

양육태도 .07 .19* 2.34 .07 .14* 1.70

애착 .09 .20** 3.17 .17 .31** 3.14

상수=5.47***

F=2.28**

 =.18

Adj- =.17

상수=6.29***

F=2.89***

 =.20

Adj- =.20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분류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는 <표4-14>와 같다. 

<표4-14> 이성 친구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372)

* p<.05  ** p<.01  *** p<.001

  먼저 이성 친구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경제수준(부: β=.16, 

p<.05 , 모: β=.15, p<.01), 양육태도(부: β=.19, p<.05 , 모: β=.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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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애착(부: β=.20, p<.01 , 모: β=.31, p<.01)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수준을 어렵다고 지각하는 청소년들보다 생활이 여유롭다고 지각하

는 청소년들이 이성 친구를 더 믿고 의지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가정환경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청소년이 비교적 이성 친구를 

믿고 의지한다고 보고한 구본석(1975)의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는 결과

이다. 특히 이성 친구에 대한 의존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애착으로 나타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에 부모와의 애착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성 친구에

게 의지하고 믿으려는 생각과 행동이 부모님에 대한 애착에서 비롯된다

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66 -

이성 친구 안정

부 모

B β t B β t

나이 -.81 -.14* -2.53 -.64 -.11* -2.04

성별(남=1) .15 .02 .56 .18 .03 .64

부모연령 -.04 -.06 -1.09 -.02 -.03 -.66

부모학력(고졸이하=1) -.01 -.00 -.06 -.07 -.07 -.23

모취업여부(취업중=1) .08 .01 .29 .03 -.03 .12

경제수준 .60 .10* 2.13 .64 .11** 2.29

양육태도 .04 .08* 1.80 .05 .07* 1.79

애착 .11 .25** 2.72 .12 .27** 2.86

상수=4.60***

F=4.37**

 =.22

Adj- =.19

상수=4.72***

F=4.39***

 =.22

Adj- =.21

<표4-15> 이성 친구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372)

* p<.05  ** p<.01  *** p<.001

  <표4-15>를 보면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이(부: β=-.14, p<.05 , 모: β=-.11, p<.05)와, 경제수준(부: 

β=.10, p<.05 , 모: β=.11, p<.05), 양육태도(부: β=.08, p<.05 , 모: β

=.07, p<.05), 애착(부: β=.25, p<.01 , 모: β=.27, p<.01)이었다. 즉, 

중학교 1학년(14세)이 고등학교 1학년(17세)에 비해 이성 친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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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많이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고등학생은 이미 부모

에 대한 애착이 이성 친구에게로 전이되어 안정된 시기이지만 중학생은 

부모에게서 이성 친구에게 애착전이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

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좋다고 지각하는 청소년

들이 이성 친구에게 더 안정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활

정도를 여유롭게 느끼는 청소년들이 이성 친구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성 친구 애착 안정에 가장 큰 영향력

을 갖는 변인은 부모에 대한 애착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이 청소년들의 이성 친구에 관한 애착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

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은 청소년기의 자

녀들에게 부모를 믿을 수 있는 존재로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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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친구 친밀

부 모

B β t B β t

나이(14세=1) .86 .11 1.91 .74 .10 1.73

성별(남=1) -1.76
-.23

***
-4.37 -1.83

-.24

***
-4.62

부모연령 .05 .06 1.08 -.02 -.02 -.35

부모학력(고졸이하=1) .45 .06 1.13 .07 .00 .17

모취업여부(취업중=1) -.35 -.04 -.09 -.20 -.02 -.52

경제수준 -.15 -.02 -.40 -.12 -.01 -.31

양육태도 -.02 -.04 -.53 .03 .05 .63

애착 .02 .03 .35 .02 .04 .46

상수=4.55***

F=2.56**

 =.17

Adj- =.14

상수=6.22***

F=2.21**

 =.16

Adj- =.13

<표4-16> 이성 친구 친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372)

* p<.05  ** p<.01  *** p<.001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 친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부: β

=-.23, p<.001 , 모: β=-.24, p<.001)이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서 이성 친구에게 친밀에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는 남학생은 여

학생에 비해서 이성 친구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의지하고 시간

을 공유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남학생은 또래 친구들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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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게임 등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인 것으

로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상대로 연구한 김준화(2002)의 

연구에서 뒷받침 되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적게 거부애착을 느끼고, 남

성이 이성에 비해 동성에 더 높은 애착을 나타내고 있었다고 보고하였

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성 친구 애착에 대해 연구한 한만열(2003) 또

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친밀감보다는 거부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들이 이성교제에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실제 이성 교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보고한 김혜란

(200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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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친구 애착

부 모

B β t B β t

나이(14세=1) .36 .02 .44 .40 .02 .50

성별(남=1) -2.21 -.15** -2.92 -2.51 -.17** -3.42

부모연령 .01 .00 .12 -.07 -.04 -.71

부모학력(고졸이하=1) .39 .02 .51 .55 .03 .67

모취업여부(취업중=1) -.06 -.04 -.82 -.34 -.02 -.48

경제수준 1.90 .13** 2.64 1.80 .13** 2.54

양육태도 .19 .17* 1.85 .21 .18* 2.07

애착 .17 .22* 2.20 .32 .29** 2.92

상수=7.62***

F=2.54**

 =.17

Adj- =.14

상수=8.67***

F=3.03***

 =.19

Adj- =.16

<표4-16>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372)

이성 친구 애착 = 의존 + 안정 + 친밀

* p<.05  ** p<.01  *** p<.001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부: β=-.15, p<.01 , 

모: β=-.17, p<.01), 경제수준(부: β=.13, p<.01 , 모: β=.13, p<.01)

과, 양육태도(부: β=.17, p<.05 , 모: β=.18, p<.05), 애착(부: β=.22, 

p<.05 , 모: β=.29, p<.01)이었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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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성 친구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경제수준이 좋을수

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이

성 친구에 대해 안정적으로 애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형성이 청소년의 발달과

업인 이성 교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청

소년들이 이성 친구에게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신뢰감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애착형성을 할 수 있

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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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유대인 애착은 전 생애 적으로 지속되며,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여 여러 발달 측면에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청소년기를 가정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사회

적 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 볼 때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와 이성 친구

와의 우정형성을 맺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의 이성 친구와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부모-자녀간의 애착을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3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 부모

에 대한 애착이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고,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양육태도, 애착 중에 이성 친구에 대

한 애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율적 태도, 수용적 태도, 통제적 태도로, 부모에 

대한 청소년의 애착으로는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보았고,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은 의존, 안정, 친밀의 3가지 유

형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청소년이 성별에 따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학생이, 어머

니에 대한 애착은 여학생이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연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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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부모애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더 

높게 나타나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에 대한 애착의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청소년이 지각한 생활정도에 따라서도 부모애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착 모두 생활정도

를 높게 지각할수록 애착척도 점수 평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

모가 젊을수록 자녀가 지각하는 애착의 평균점수가 높다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경우는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아버지에 비해 부모애

착의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어머니의 학력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부모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부모애착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율적 양육태도, 수용적 양육태도, 통제

적 양육태도 모두 부모 애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태도는 자율적 양육태도와 수용적 양육

태도였고, 아버지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부적인 영향을 갖는 반면에 

어머니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의사소통에 별다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신뢰감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양육태도는 자율적 양육태도와 

수용적 양육태도로 나타났다. 소외감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양육태도는 

자율적 양육태도, 수용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모두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수용적 양육태도는 소외감에 부적영향력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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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서 부모가 자녀에 의견을 받아들이는 양육태도를 취할 때 청소

년은 소외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부모

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생각과 의지대로 자

녀를 양육해서는 부모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된다. 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에게 의사소통과 신뢰감을 갖게 하는 변

인이었지만, 소외감도 느끼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변인으로 나타

났다. 이는 청소년이 아직까지는 부모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고 있기 때

문에 자녀를 믿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와는 달리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방임과 구분하지 못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셋째, 부모 애착은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 친구 애착을 의존, 안정, 친밀, 즉, 세 가지 차원으

로 구분했으나. 이성 친구 친밀에는 부모와의 애착이 별다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아 제외하고 이성 친구 의존과 이성 친구 안정에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 의존에 부모애착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이성 친구 의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성 친구 의존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아버지에 대한 소외감과 어머

니에 대한 신뢰감과 소외감이었다. 즉, 어머니에게 신뢰감을 가질수록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성 친구를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소외감을 느낄수록 이성 친구에게도 온전히 의지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 

안정에 부모애착의 하위요인별로 나누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성 친구 안정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과 어머

니에 대한 신뢰감이었다. 즉, 청소년이 부모에게 신뢰감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게 되면 이성 친구에게도 안정적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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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이성 친구 애착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을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성 친구 의존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경제수준과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부모애착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 친구 안정에 영향을 갖

는 변인은 청소년의 연령과 경제수준,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애착이었

다. 이 중에서 부모애착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성 친구 애착 하위요인 친밀에 영향력을 갖는 변인은 청소년의 성별

로 나타났다. 이성 친구 의존과 이성 친구 안정, 이성 친구 친밀을 모두 

합친 이성 친구 애착에 영향을 갖는 변인은 성별과 경제수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애착이었다. 특히 부모애착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변

인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이성 친구에게 올바른 애착을 형성할 수 있

는데 부모와의 애착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결과였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기에 필수적이며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인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이 반영되어진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청소년이 원활하고 질 높은 이성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와의 애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

을 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편부, 편모를 제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

였다. 연구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착정도가 이성 친구 애착유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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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므로 편부, 편모인 가정과 정상가정 

청소년을 비교하여 애착과 이성 친구 애착유형간의 관계와 영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애착을 측정하는 IPPA-R은 애착의 유형 

중 애착 안정성만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유형이 이성 친

구 애착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다. 이

에 청소년의 애착을 유형별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낀다.

  셋째,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가 부모나 또래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는 도구만큼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성 친구에 대

한 애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할 필요성을 느낀다.

  넷째, 청소년기 애착에 관한 척도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에 의해 이루

어졌는데 자기 보고식 질문지는 애착과 같은 내면적 특성을 드러내는 

주제를 평가할 때 자신을 방어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나타낼 수 있

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청소년기의 애착 측정을 위해서

는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애착에 질적 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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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부모에 대한 애착척도

   1) 아버지에 대한 애착척도

   2) 어머니에 대한 애착척도

2.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1) 아버지의 양육태도

   2) 어머니의 양육태도

3. 이성교제 애착유형척도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부모님과 이성 친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내용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각 문항 마다 꼭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시고, 귀찮더라도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이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각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설문의 응답은 모두 합하여 일괄 통계 처리되

고, 순수한 학문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

다.

본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전공 채 진 선 

드림

<설   문   지>

◎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어 가면서 해당되는 곳에 0표 또는 적절한 답을 적  

   어 주세요.

1. 나이 : (        세)

2. 성   별 : ① 남  ,   ② 여

3. 부모님의 연령을 적어주세요.   

   아버지 : (      세),  어머니 : (       세)



직   업

1. 무직 또는 가정주부

2. 단순 노무직(일일 노동자, 비숙련공 등)

3. 서비스직(숙박업 종사자, 조리사, 미용사, 파출부, 청소부 등)

4. 판매직(판매관리자, 판매업,보험인,외판원 등)

5.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일반공무원, 사무관련직 종사자 등)

6. 관리직(회사나 관청의 과장 이상인 사람, 교장, 교감 등) 

7. 전문직(대학교수, 변호사, 판사, 검사, 교사, 의사, 한의사 등)

8. 자영업

9.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4. 부모님의 교육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아버지 : (       ), 어머니 : (       )

   ① 초등학교졸업   ② 중학교졸업   ③ 고등학교졸업  

   ④ 대학교졸업   ⑤ 대학원이상

5. 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의 생활정도는?

   ① 매우 잘 산다 ② 잘 사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못사는 편이다  ⑤ 매우 못 산다

6. 부모님의 직업을 표시해 주세요. 

   아버지 : (       ), 어머니 : (       )



보   기   문   항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받아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2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

한다.

 아버지

 어머니

  3
나는 다른 분이 우리 아버지(어머니)였으면 좋

겠다.

 아버지

 어머니

  4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5
나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의 의

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

  6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내 감정을 들어 내봤

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아버지

 어머니

  7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상했을 때, 아버지(어머

니)는 바로 알아차리신다.

 아버지

 어머니

  8

아버지(어머니)와 나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여겨

진다.

 아버지

 어머니

  9
아버지(어머니)는 나에 대해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10
나는 아버지(어머니) 곁에 있으면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아버지

 어머니

 1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아버지(어머니)

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아버지

 어머니

 12
어떤 일에 대해 나와 이야기 할 때, 아버지(어

머니)는 나의 의견을 생각해 보신다.

 아버지

 어머니

 13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결정을 믿는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애착 척도(IPPA-R)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부모님 

각각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이 문항들

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14

아버지(어머니)는 아버지(어머니)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아버지(어머

니)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

 어머니

 15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16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

에 대해 말씀드린다.

 아버지

 어머니

 17 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화가 난다.
 아버지

 어머니

 18
나는 아버지(어머니)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

한다.

 아버지

 어머니

 19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

야기 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20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나를 이해해 주신다.
 아버지

 어머니

 21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

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22 나는 우리 아버지(어머니)를 믿는다.
 아버지

 어머니

 23
우리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

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아버지

 어머니

 24
내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나는 아

버지(어머니)께 의지할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25

만약 아버지(어머니)께서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

는 걸 아신다면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물어보신

다.

 아버지

 어머니



보   기   문   항
결코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2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3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해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4 나에게 쌀쌀하게 대한 편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5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했다.
 아버지

 어머니

  6 나에게 다정다감했다.
 아버지

 어머니

  7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8 나의 정신적 성장을 원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9 내가 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했다.
 아버지

 어머니

 10 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했다.
 아버지

 어머니

 11 나와 함께 대화하길 즐겼다.
 아버지

 어머니

 12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13 나를 어린애 취급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양육태도 척도(PBI)

다음은 부모님이 평소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시는가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항을 

읽고 느낌이 아닌 실제로 해주시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항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14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 했다.
 아버지

 어머니

 15 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16
나는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하였

다.

 아버지

 어머니

 17 내가 언짢은 때 기분을 풀어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18 나와 이야기를 하려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19 부모님에게 의존심을 갖게 만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20
부모님은 자신이 내 옆에 없으면 내가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여겼다.

 아버지

 어머니

 21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22 내가 원하면 되도록 밖으로 나가게 해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23 나를 과잉보호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24 나를 칭찬해 주었다.
 아버지

 어머니

 25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 여기서 부터는 이성교제 상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어 가면서 해당되는 곳에 0표 또는 적절한 답을 적어 주세요.

1. 여러분은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지금까지 이성교제 경험은 얼마나 됩니까?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⑤ 4회 이상 (         회)



보   기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이성 친구에게 약한 면을 드러내고 의지를 하면 자존

심이 상합니까?

 2
힘들 때 이성 친구는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

까?

 3 이성 친구에게 의지하면 마음이 편해집니까?

 4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성 친구는 항상 곁에 있어줄 것

이라고 생각합니까?

 5 이성 친구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6
나에 대한 이성친구의 사랑이 식을까봐 걱정이 됩니

까?

 7
이성친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불안감

이 가끔 생긴다. 맞습니까?

 8
나의 이성친구가 나로부터 떠나고 싶을 것이라는 불안

감이 가끔 생긴다. 맞습니까?

 9
나의 이성 친구는 혼연일체가 되고 싶은 나의 욕구를 

부담스러워한다. 맞습니까?

 10
이성친구와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친밀해지기를 원합니

까?

 11
이성친구가 간혹 당신에게 너무 집착한다는 부담을 느

끼고 계십니까?

 12
이성친구가 지나치게 스스럼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께

름칙하다고 생각합니까?

 13
이성친구가 너무도 스스럼없이 친밀하게 굴면 불편합

니까?

 14 이성친구가 당신에게 의지해오면 기분이 좋습니까?

 15
때때로 이성친구가 당신에게 강한 애착을 요구하여 부

담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 지금부터는 이성교제 유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현재 이성친구가 있거

나, 과거 이성교제가 있었던 분들은 다음의 각 항목을 잘 읽어 가면서 해당되

는 곳에 0표를 해주세요.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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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arents' attitudes toward nurturing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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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at exploring how parents' attitudes toward 

nurturing their children and parent attach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affect attachment to their friends of the opposite 

sex. The subjects were 372 male and female students in the first 

grade of a middle school & high school in Seoul. The data was 

statistically processed through T-test analysis, one-way ANOVA 

and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ttachment on 

father, mother according to their age, sex and economic levels, 

age of parents, educational levels of parents, mother's 

employment or unemployment. male students had strong 

attachment on father, and female students had strong attachment 

on mother, and the higher economic levels of the students were 

the stronger attachment on their father and mother. 

  But it prov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ttachment according to the mother's employment or 

unemployment.

  2, The attitudes greatly affected the attachment. First, 

autonomous, receptive attitudes facilitated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enhanced a sense of trust as a subfactor of parent 

attachment. 

  And the variables such as autonomous, receptive and 

controlling attitudes as the three subfactors of the attitudes all 

influenced the formation of a sense of alienation among the 

subfactors of parent attachment. 

  3, Parent attachment affected attachment to friends of the 

opposite sex. In particular, a sense of trust which greatly 

affected dependence and stability as the subfactors of the 

attachment revealed the importance of forming a sense of trust 

between children and their parents. 

  4, The variable of parent attachment had the greatest effect on 

attachment to friends of the opposite sex.



  In conclusion, youngsters' ages and sexes, their parents' ages 

and their fathers' levels of education made a difference in parent 

attachment. Parents' positive attitudes towards nurturing them 

had a stable effect on the attachment. Also, a sense of trust as 

a subfactor of the attachment functioned as the influential 

variable which enabled them to rely on their friends of the 

opposite sex. Among socio-demographic backgrounds, parents' 

attitudes toward nurturing their children and parent attachment, 

the variable of parent attachment had the greatest effect on 

attachment to friends of the opposite sex, which showed that 

forming attachment to parents was an important variable in 

youngsters' correct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I expect that the findings of study will help parents to 

understand and guide their youngsters who now have an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by verifying that forming stable 

attachment to parents functions as a variable affecting a correct 

acquaintance with the other sex as a developmental task during 

adol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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